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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목)
이마트24 홍보팀  
                   News Release 보도자료

[bookmark: _Hlk199504560]  
	[bookmark: _Hlk199504707][bookmark: _Hlk199505005][bookmark: _GoBack]국내산 냉장육으로 변경, 고기 맛부터 달라진다!
이마트24, 도시락 전면 리뉴얼

	·  도시락에 냉동육 대신 국내산 ‘한돈 냉장육’ 사용… 고기의 풍미와 식감 개선
·  고기 제조 공정 개선으로 고기 중량 편차 최소화, 균일한 도시락 품질 구현
· 김밥 전 상품의 밥/토핑 중량 11% 늘리고, 밥맛 개선 등 간편식 경쟁력 강화



이마트24가 도시락 품질 강화를 위해 메인 반찬으로 자주 사용되는 돼지고기를 기존 냉동육에서 국내산 ‘한돈 냉장육’으로 전면 변경한다.

고물가로 인해 4~5천원대의 편의점 도시락을 한 끼 식사로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맛과 원재료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도시락 리뉴얼을 진행하게 됐다.

이마트24는 얼리지 않은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해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도시락 전반의 맛과 품질을 개선한다. 냉장육은 냉동육 대비 해동 과정이 없는 만큼 식감이 살아있고, 조리 후에도 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는 고객들이 변경된 원재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시락 라벨에 ‘한돈 냉장육 사용’ 문구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도시락 고기의 제조 공정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고기와 야채를 함께 조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파, 양파 등 야채를 먼저 담은 뒤 고기를 별도로 정량 조리해 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도시락마다 고기 중량 편차를 최소화 하고, 보다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락 전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볶음김치의 레시피도 개선한다. 김치의 감칠맛과 밸런스를 조정, 메인 반찬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한끼 식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리뉴얼은 3월 27일 생산되는 도시락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냉장육 사용이 적용되는 상품은 ‘콰트로고기정찬’, ‘반반고기정찬’, ‘든든한제육&돈까스정식’, ‘불고기한판도시락’, ‘5G국대급시너지도시락’, ‘다찬스페셜정식’ 등 총 6종이다. 이마트24는 향후 출시되는 신상품에도 냉장육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도시락 외에도 김밥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김밥 전 상품을 ‘올바른김밥’ 시리즈로 리뉴얼 하고 밥과 토핑의 평균 중량을 약 11% 늘리고, 다시마물로 지은 밥을 적용해 밥 맛을 개선했다.

이마트24 FF팀 유영민 MD는 “도시락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부터 제조 방식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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